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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ˇhˇp�Ž9B�
	
	당신은아는가집으로가는길을.일상의틀을깨며살기위해우리는멀고낯선곳에서짐을풀었다당신은그쪽나는이
	눈먼내사랑내어던지며울수는없었다당신은아는가, 저언덕아래집으로가는그길을
	
	어머니, 오랫동안당신은무얼기다렸나요?천지에오방색꽃피어나는봄동산, 아니면갖태어난작은새들종
	꽃살결, 흐드러지는이봄날에…….
	
	한글은참으로아름다운언어요, 세계적인언어입니다. 그한글사랑, 시사랑으로인해먼저부족한저를뽑
	갯짓을하다떨어질뿐, 고공을향해돌진할수있는저력이도무지생기지않는다는것입니다.애벌레시절부터의
	�
	배미순시인은1 9 7 0년대의서울중앙일보신춘문예출신으로, 거의4 0년의긴세월동안시쓰기의
	상은어떤분야에서의남다른활동에대한하나의보상으로, 수상자에게는더할나위없이값진것이다. 이는자
	1 9 8 9년마종기(시)
	1 9 9 0년김용팔(시), 이숭자(시)
	1 9 9 1년김용익(소설)
	1 9 9 2년황갑주(시)
	1 9 9 3년고원(시)
	1 9 9 4년박남수(시)
	1 9 9 5년송상옥(소설)
	1 9 9 6년최태응(소설)
	1 9 9 7년김선현(시)
	2 0 0 0년정용진(시)
	2 0 0 1년김호길(시)
	2 0 0 3년문인귀(시)
	2 0 0 4년김정기(시)
	2 0 0 6년한혜영(시), 김혜령(소설)
	2 0 0 7년배미순(시) 

